
제 목 : 제척은 특정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, ・

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할 수 없거나 

다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・

       (조선비즈 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8.25 , )

기사내용1. 

조선비즈는 월 일자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 고승범 

이해관계 걸려 차질 불가피 등 제하의 기사에서

최근 년간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

회의였는데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관계가

있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2. 

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제척제도는 금융위원이

특정 안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

확보하기 위해 특정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・ 되는 제도입니다

그러나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심의 의결에서 배제・ 된다고 해서

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

금융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척된 특정 안건 다른 안건의 

심의 의결에・ 참여합니다

그동안 제척된 금융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 의결시・ 에는 회의장

밖으로 퇴장하고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이・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

입장하여 다른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・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

참고로 최근 년간 금융위원회의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

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안건은 내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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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“ , ”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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